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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노동조합연맹(교육연맹)� 출범

 지난해 5월부터 한공연과 대교연은 통

합을 추진하였고, 7월 14일 한국노총 

대회의실에서 통합대의원대회 개최를 

하여 교육청노동조합연맹(이하 교육연

맹, 공동위원장 송성복 이관우)으로 새

롭게 출범하게 되었다. 

송성복 공동위원장은 “지난 1년 동안 

산적해 있는 난제를 해결, 통합에 이르

면서 우리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했다”며 “통합으로 조직이 커지

면서 노동3권이 제약되는 공무원이라서 받아왔던 많은 불이익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

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아울러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적

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.

이관우 공동위원장은 “교육청 공무원들은 국가‧지자체 공무원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

있다”며 “공무원들은 노조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부단히 혜택을 줄 

수 있고, 교육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책적인 노조

로 이끌겠다”고 말했다. 그러면서 단위노조에서의 조합원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

하며,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공무원 노조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.

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“그동안 공무원은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정

치‧경제‧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기본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. 특히 

노조 활동을 옥죄는 타임오프제도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는 중대한 노동 

<교육연맹 통합대의원대회>



기본권의 침해였다”며 “한국노총은 앞으로 본격 가동 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

원분과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, 공무원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

전했다.

 교육연맹은 교육청 공무원 노조 중 최대 규모인 1만 5천명이 조합에 가입하고 있으

며, 가입한 노동조합은 총8개로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, 경기도교육청일반직노동조합, 

부산광역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,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, 충남교육기관공

무원노동조합,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,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, 한국공무

원노동조합이 함께하고 있다. 

□ 같이 살아가는 세상! 함께해요 노동조합! 가입서를 작성하여 FAX 815-5510로 송부


